
또 늦은 특보 재난방송주관방송사는 어디있나.... ? 

또 한발 늦었다 초대형 산불이 급속도로 번지며 국민의 생명이 백척간두에   . 
놓여 있을 때 는 정규편성 프로그램을 끊고 곧바로 특보체제로 전환하지 KBS
못했다 강한 바람을 타고 삽시간에 번진 불길에 해당 지역 국민들은 불안에 . 
떨며 신속한 정보에 목말랐지만 그 긴박한 순간에 에선 하루 전 끝난 보, KBS
궐선거 분석을 하고 있었다. 

어제 가 본격적인 특보체제로 전환한 것은 밤 시 분이다 정  KBS 1TV 11 25 . 
규 프로그램인 오늘밤 김제동 을 진행하다 뒤늦게 특보로 전환했다 물론 < > . 9
시 뉴스에 화재 현장을 연결했고 밤 시 분부터 시 분까지 분 동안 , 10 55 11 5 10
첫 번째 특보를 열었다. 

하지만 불이 시작된 것은 저녁 시 분쯤이다 이후 불은 맹렬한 속도로   7 17 . 
번지며 산림을 태우며 주택가까지 확산했다 밤 시에 이미 속초 주민들에게 . 9
대피령이 내려지며 도시가 불길에 휩싸이기 일보 직전의 상황까지 악화됐다. 
더 이상 지체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이다 방송을 통한 신속한 위기 . 
전파와 안내가 절박한 순간이었다. 

그럼에도 불구하고 는 시 뉴스 이후 운동 주년 특집 프로그램을   KBS 9 3.1 100
예정대로 내보냈다 뒤늦게 짧은 분짜리 속보를 편성한 뒤에도 는 곧바 . 10 KBS
로 특보체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또다시 정규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뉴스전문 . 
채널들은 몇시간 전부터 긴박하게 현지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고 다른 지상파 , 
방송도 먼저 정규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특보체제로 전환한 상황에서 의 KBS
이같은 대응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일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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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장 상세하고 심도 있는 정보를 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더라도   
재난방송주관방송사인 의 특보전환은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이다 더구 KBS . 
나 이번처럼 신속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더 선제적으로 가 역 KBS
할을 했어야 했다. 

과연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재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가  . 
재난에 대응하는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있는가 보도 편성의 책임자들은 재 . 
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법적 지위와 의무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기나 한 건가... 
묻지 않을 수 없다. 

언론노조 본부는 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서 의 현주소를 심각하게 인식   KBS KBS
한다 따라서 긴급 공정방송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 시스템이 잘못된 것인지 . . 
리더십의 문제인지 분명히 따져야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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